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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현대차 범죄 이제 그만”
현차 불파 범죄 규탄,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… “노조법 개정, 원청 교섭 쟁취하자”

 

금속노조 완성차 

비정규직 조합원들

이 장대비를 뚫고 

현대자동차 울산공

장 앞에서 현대자동

차 재벌의 불법파견 

범죄행위를 만천하

에 알리고 규탄했다.

금속노조와 현대

자동차 비정규직 울

산·아산·전주지회

가 7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

공장 정문 앞에서 ‘현대자동차그룹 

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, 비정규직 

철폐, 금속노조 결의대회’를 열고, 

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부당이득

을 취하는 원청 현대차 재벌이 직접

교섭 나서라고 촉구했다.

현대자동차그룹이 사내하청, 특수

고용이라는 허울로 불법 고용한 비

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현대차 1만 

명, 기아차 3천 5백 명, 현대제철 1

만 명, 자동차 판매 1만 명, 현대모

비스·위아 계열사 1만 명 등 4만 5

천여 명에 이른다.

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동자들

은 현대자동차그룹에 ▲25년 불법파

견 사용 사죄 ▲직접고용 법원판결 

이행 ▲비정규직 당사자 직접교섭 

▲비정규직 착취 중단 ▲직접고용-

정규직 전환 시행을 촉구하고, 윤석

열 정권 퇴진과 노조법 개정을 외쳤

다.

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

사내하청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

를 통해 “현대차 재벌은 미래차 먹

을거리 확보라는 핑계로 물량, 공정, 

인력 충원 등 각 공장 사이 불화를 

조성한다”라면서 “더불어 정규직

과 불법파견·비정규직 노동자들 사

이 조직의 균열 만들기에 열중하고 

있다”라고 꼬집었다.

강기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

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“지

난 5월 4일, 울산지방법원은 19년 

만에 고작 3천만 원이라는 벌금으로 

현대차 불법파견 범죄를 솜방망이 

처벌했다”라며 “사법부가 제대로 

단죄하지 않으니 

현대차는 불법파

견 범죄를 더욱 

저지르고 있다”

라고 분노했다.

김광수 현대자

동차 전주비정규

직지회장은 “노

동부, 대법원도 

현대차 사내하청

노동자 진짜 사장

은 현대차라고 판결했다”라면서 

“하지만 노조법 2조가 가로막고 있

어서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와 절대 

교섭하지 않는다”라고 노조법 개정

의 필연성을 역설했다.

김광수 지회장은 “국회가 개정하

지 않더라도, 윤 씨가 거부권을 행

사하더라도 노조법 개정을 포기하지 

말자”라며 “열사가 바라고 동지들

이 원한 원청사와 교섭을 우리 손으

로 반드시 쟁취하자”라고 결의했

다.

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

를 치른 금속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

4공장 문 앞으로 행진했다. 4공장 

문 앞에 도착한 금속노동자들은 문

화제를 열고 결의대회 일정을 마무

리했다.

128호
발행일 2023년 07월 20일(목) ❙ 발행인 윤장혁 ❙ SNS 페이스북·카톡채널 ⌕금속노조 ❙ 편집 선전홍보실 ☎ (02)2670-9507


